
THE TOWN NEWS 37October 19, 2020   Vol. 1338자동차

자동차도 추위를 탄다.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자동차 

예열에 대해‘옛날에나 필요했다!’VS‘그래도 필요하

다!’는 갑론을박이 계속된다.

‘삼성화재 다이렉트’에 따르면 자동차 예열은 운동 전 

준비운동과 같아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지

만, 내 차를 위해서 30초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좋다. 다

만, 이전처럼 5분 이상 긴 시간 동안 공회전시키는 것은 

오히려 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저속 주행으로 예열

을 하는 것이 좋다.

자동차를 예열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 내부의 온도를 

따뜻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. 

차량을 밤새도록 주차를 해 놓는 경우 엔진오일은 모

두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. 이때 시동을 걸면 엔진 윗부

분에는 엔진오일이 없는 상태가 된다. 또 기온이 낮으면 

오일이 굳어져 시동 직후 엔진 내의 각 부분으로 빠르게 

스며들지 못하게 되는데, 이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

면 엔진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출발 

전 예열을 통해 오일이 엔진 내로 잘 스며들어 엔진을 부

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.

간혹 빠르게 예열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고 

엑셀을 밟아 예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. 하지만, 이 행

동은 예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오히려 소음과 공

해만 일으키고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다.

▣ 예열과 공회전은 다르다

공회전은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을 오랜 시간 정

차한 것을 이르며, 첫 시동 후 엔진오일을 적정 온도에 

이르게 하고 엔진 내부에 순환시키는 예열과는 분명히 

다르다. 공회전은 배기가스를 배출해 대기오염과 연료 

낭비의 원인이 된다. 

▣ 제대로 된 예열 방법

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는 엔진과 내부 부품 성능이 좋

아, 공회전을 통해 긴 시간 동안 예열을 하지 않아도 된

다. 실제로 차량 매뉴얼을 살펴보면‘엔진의 온도를 올

리기 위해 정차 상태에서 공회전을 하지 마십시오.’라

고 되어 있다. 즉, 겨울철이라도 시동을 켜고 약 10~30초 

정도 뒤에 주행을 시작하면 되고 적당한 속도로 일정 구

간을 운전하면서 예열하면 된다. 또한, 이 때에는 급가속 

또는 급감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종은 시동 직후 급격히 올라간 

RPM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.

▣ 예열 확인 방법

그럼 예열이 잘 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?

1. RPM 확인

겨울철, 시동을 켜면 초기에 RPM이 높아지는 것을 볼 

수 있는데, 예열이 충분히 됐다면 높았던 RPM이 낮아

진다.

2. 에어컨 온도 확인

시동을 걸고 에어컨을‘오토’로 설정해보면 히터가 바

로 작동하지 않는다. 하지만, 저속 주행을 하다 보면 따

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충분히 예열이 

된 상태다.

3. 냉각수 계기판 확인

차량 계기판의‘냉각수’온도 표시기에 눈금이 보이고 

중간 정도에 눈금이 와있다면 예열이 충분히 되어 주행

이 가능한 상태다. 만약 눈금이 보이지 않거나 파란색으

로 점등된 냉각수 경고등이 꺼지지 않았다면 아직 충분

히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다.

4. 예열 경고등 확인(디젤 차량)

디젤 차량의 경우 계기판에 돼지 꼬리 모양의 노란색 

경고등이 있다. 이 돼지 꼬리 모양의 경고등은 엔진의 온

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고등이 

꺼진 후 주행하면 된다.

하지만, 요즘 디젤 차량의 경우 돼지 꼬리 경고등이 없

는 차량도 있는데 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어 예열하

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니 크

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

▣ 후열도 예열만큼 중요!

예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후열이다. 후열이란 차량 

운행 중에 발생한 엔진의 열을 식히는 과정으로 주행 직

후 엔진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꺼버리

면 냉각 장치의 작동이 멈추어 온도가 지속해서 올라가 

엔진오일의 연소와 고착화를 유발하여 엔진 실린더의 

내부 압력 저하, 밸브 밀폐력 저하 등 엔진의 성능을 떨

어뜨린다. 엔진에 남아있는 열로 인해 오일이 굳어 눌어

붙으며 불순물을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유가 있다

면, 후열은 꼭 해주는 것이 좋다.

후열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. 목적지 도착 약 3분 전

부터 천천히 서행하면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좋

다. 만약 저속 주행이 불가능하다면 정차 후 시동을 바

로 끄지 않고 30초에서 1분 내외로 후열해 주면 된다. 

사람이 운동 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

주행 전·후 예열을 하여 혹시 모를 사고와 고장에 대비

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.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

꾼다면 내 차의 수명이 늘어난다. 차량 운행 전후로 내 

차를 위한 30초의 여유를 가져보자.

▶ 사진 및 그래픽=삼성화제다이렉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1boon.kakao.com/sfdirect)

‘예열’, 자동차 엔진 관리를 위한 습관 


